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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NS를 통한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는 이들 기관 임직원의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가 기관 운영 SNS 태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총 136명의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 과거긍정
적, 현재쾌락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만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와 
SNS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삶의 만족도는 기관 SNS 태도를 통해 구전효
과에 순차적으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시간관 
및 삶의 만족도가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대국민 소통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중심어 :∣짐바르도 시간관∣삶의 만족도∣기관 SNS 태도∣구전효과∣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ime perspective and life satisfaction of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on organizational SNS attitude and word-of-mouth effect. 
A total of 136 incumbent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online survey. It was found that past-positive, 
present-hedonistic, and future time perspective posi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and the 
organizational SNS attitude. Meanwhile past-negative time perspective nega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only, present-fatalistic time perspective did not nega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SNS attitude. Finally, life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impact on word-of-mouth effect 
via organizational SNS attitude. By identifying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time perspectiv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will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internal 
communication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operated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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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
의 대국민 소통 역량 증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급변하는 정
책 환경 속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효과적
인 정책 소통은 필수적이며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선
결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중앙 부
처 공무원 7,9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
사에서도 공무원이 강화해야 할 기본 역량으로 소통
(29.9%)과 디지털 역량(23.9%)이 각각 1, 2위로 전문
성(20.2%), 위기대응능력(17.3%), 윤리성(8.8%)보다 중
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골라보는 정책소셜홈’을 운영 중으로 사회관계
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ites; SNS)인 페이스
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부처 최신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2]. 디지털 기술
기반 정책 소통의 핵심채널로 SNS의 중요성이 커지면
서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 운영 SNS 태도 및 구전효과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직 소셜 미디어(organizational social 
media) 수준에서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
의 기관 운영 SNS 태도와 구전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변인으로 시간관(time perspective)과 삶의 
만족도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은 복수의 사람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조직이다[3]. 조직 행동 및 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시간
관(e.g., 객관적 시간관, 주관적 시간관, 생물학적 시간
관, 시간 길이) 및 시간 관리가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4]. 
예를 들어, 개인의 일상 계획의 습관, 장기적 계획에 대
한 확신, 시간과 끈기의 통제 및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선호 등 개인의 시간관 및 시간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창의성 등 삶의 질과 업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5]. 또 조직 생활 속 시간의 구조화(temporal 
structuring)를 통해 구성원은 조직 내 활동의 의미와 
효율성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78]. 조직 
내에서 개인의 시간관이 조화롭게 관리 및 유지된다면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성
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조직 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성원이 가진 시
간관이 가용 자원의 희소성과 제약 속에서 의사결정 과
정 및 업무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6-8]. 

한편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 또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
련이 높은데 과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동시에 과거
에 대해 긍정적이며, 현재의 쾌락을 추구할수록 행복함
을 느낀다고 하였다[9][10]. 또한, 기존 연구 결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쾌락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
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11] 삶에 대한 만족
도도 높지만,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현재운명론적 시간
관은 부정 정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삶의 만족도를 
저해한다고 밝혀졌다[12][13]. 특히 미래지향적 시간관
을 가진 사람은 시간관리를 잘하며 미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높은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으로 긍정적 SNS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14]. 더불어 미래지향적 시
간관은 직업만족도(occupational well-being), 성장, 
자긍심 및 지속적 업무 동기 제고 등 긍정적 태도와 행
동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79]. 이처럼 시
간관은 삶의 만족도 지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
부 조직 및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의 태도 형성과 행동 
인식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시간관과 삶
의 만족도는 해당 기관 운영 SNS 태도와 구전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삶의 
만족도와 개인 운영 SNS 태도 및 이용과의 관계에 집
중했다. 예를 들어, SNS에서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은 이용자는 긍정 편향적 사고를 통해 
SNS 태도 및 활동에 더욱 적극적임이 밝혀졌다[15]. 페
이스북의 이용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16], 이질적인 사람들과 SNS 소통은 사회적 자아효능
감을 통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17]. 
유럽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결과 SNS 
사용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8]. 또 사회적 애착은 선망의 부적 매개 작용
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SNS 지
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19].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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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삶의 만족도와 개인 운영 SNS 간의 많은 연구가 진
행됐으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시간관과 삶
의 만족도가 해당 기관 운영 조직 소셜 미디어 또는 
SNS에 대한 태도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국민 소통의 핵심 채널인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운영 SNS는 기관의 주요 정보, 조언 및 자원의 교환을 
목적으로 형성된 도구적 네트워크이며 운영 주체와 이
용자 간의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 밀접한 소통은 임직원과 이용자 간 동질성 및 결
속감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SNS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21][22]. 본 연구는 짐바르도의 
5가지 시간관 유형을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
원에 적용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SNS에 관한 인식을 파
악하고 내부 및 공공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시사점을 제
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시간관은 주어진 시간 틀 속에서 질서, 통일성, 사건
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이 계속해서 혼합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23][24]. 대체로, 시간관은 과거부정적 시간
관(past-negative), 과거긍정적 시간관(past-positive), 
현재쾌락적 시간관(present-hedonistic), 현재운명론적 
시간관(present-fatalistic), 미래지향적 시간관(future)
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25][26].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관은 개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부호
화, 저장 및 회상하는 데 사용되며 기대 수준 및 목표를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상의 시나리오를 형
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9][26]. 따라서 개인의 시간관 
지각은 상이한 태도와 행동으로 유도될 수 있다[40]. 이
러한 대전제 위에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시간관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조직 행동 관
점에서 기관 운영 SNS 태도 및 구전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1. 짐바르도의 시간관

1.1 과거지향적 시간관

과거지향적 시간관은 따듯하고, 감성적이며, 과거에 
대한 향수와 긍정적 구성(positive construction)을 
구현하려는 시간관이다[27]. 과거지향적 시간관을 지닌 
사람은 과거 경험의 반복적 재현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외와 고독감과 관련성이 높
다[28]. 구체적으로,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과거에 발생
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대
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즉,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 현재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행
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과거에 대한 향수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과거긍정적인 시간관을 갖게 된다
[29]. 김범준(2014)은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과거에 실
제로 경험한 긍정적 사건이 반영되거나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라고 설명하였다[9].

반면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과거에 힘들거나 고통스
러운 과거와 관련된다. 평범한 일반적인 사건이라도 개
인의 부정적 지각과 평가에 따른 기억의 재구성이 과거
부정적 시간관을 형성한다. 즉, 과거에 대한 부정적, 비
관적, 염세적 태도는 실제로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지 않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재해
석하고 구성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9]. 과거부정
적 시간관은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감 및 불안감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30]. 최근 이현주와 
정남운(2020)은 중년여성의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감사
와 긍정 정서의 이중 매개를 통해 주관적 만족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후회의 단일 
매개를 통해 주관적 만족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31]. 

Jabłońska와 Zajdel(2019)는 SNS에서 과거부정적
이고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거칠고, 무
례하거나, 신뢰받지 못하는 부정적 행동(e.g., 증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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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말, 비겁함)을 보이지만 과거긍정적 시간관을 지닌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며 타인과 소통하기를 좋아
함을 밝혔다[32]. 또한, Makri와 Schlegelmilch 
(2017)은 과거지향적 시간관은 SNS에서 적극적 기여
(contribution) 행동인 포스팅, 공유 및 소극적 소비 
행동인 모니터링과 검색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했으나 연구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밝
혔다[33]. 이는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16-40세의 청
장년층으로 과거지향적 시간관보다는 현재나 미래지향
적 시간관을 가진 반면 과거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노년
층이 적절하게 표본을 대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으며,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34].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과거긍정적 시간관을 가진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인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기관 운영 SNS 플
랫폼과 SNS 소통 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
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과거부정적 시간
관을 가진 임직원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며 또한 
기관 운영 SNS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해 아래와 같이 <가설 1>과 <가설 2>를 제시한다.   
   

<가설 1-1>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기관 운영 SNS 태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기관 운영 SNS 태
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현재지향적 시간관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으로 구성
된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시간과 삶에 대한 쾌락주의적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움이나 자극추구와 관
련성이 높다[24]. 현재지향적 시간관을 지닌 사람은 현
실을 직시하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가장 이익을 극대

화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둔다. 구체
적으로,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과거나 미래의 보상보다
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쾌락적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
는 경향이 높다. 또한, 현재 경험하고 느끼는 경험과 감
각을 중시하며 삶에 대한 낙관적, 긍정적 태도를 보인
다. 한편 지나친 쾌락추구 성향은 낮은 자아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통제 결여로 중독 현상에 빠지기 쉽다[29]. 
예를 들어,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약물중독의 가장 강력
한 정적 예측 요인이며,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부적 예
측 요인으로 나타났다[23]. 또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낮
은 자기존중감, 통제 부족, 부적응적인 대처 및 부적 감
정과 상관관계가 높지만,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지각된 
통제, 행동 대처, 높은 자기존중감 및 긍정적 감정과 상
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35]. 또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SNS 및 가상공간에서 방종(self-indulgence), 경박함
(levity), 즉각적인 만족감(instant gratification) 등 
사려 깊지 못한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간
을 소비하고 관여하며 정보 제공자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23][32][36].

한편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현재와 미래에 발생하
는 사건들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며 주어진 운명에 의
해 결정된다는 태도를 반영한다[9]. 최근 연구 결과 현
재운명론적 시간관, 불균형한 시간관 및 미래부정적 시
간관이 상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8].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운
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하는 
결과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체념할 가능성이 크다. 미디
어 소비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미디어 멀티태스킹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34]. 구체적으로,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현재의 즐거
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활용한 문
자 중심과 음악 중심 멀티태스킹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
나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문자 중심 멀티태스킹에만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현재운명론적 시간
관을 지닌 사람들은 콘텐츠 제공자로서 SNS나 가상공
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문제적 행동
을 보인다[32]. 극단적인 자기파괴적 행동(e.g., 자해)과 
심리적 장애(e.g., 우울, 걱정, 과잉행동, 부주의)는 병리
학적 인터넷 이용(pathological Internet use)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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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의미한 독립적 요인으로 밝혀졌다[37]. 이러한 
사람은 자기 통제감이 낮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고, 안전띠를 미착용하
며, 흡연과 음주를 즐긴다는 결과와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38][39]. 

현재지향적 시간관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함
의뿐만 아니라 정책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
되었다. 예를 들어, 수자원 보호를 위한 농부들의 참여 
태도 및 행동을 연구한 결과,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수
자원 보호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40]. 즉, 현재지향적 
시간관의 부적 영향이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정적 영향
보다 더 컸는데, 현재지향적 시간관을 지닐수록 미래를 
위한 수자원 보호보다는 현재 필요한 수자원 활용에 초
점을 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Makri와 Schlegelmilch 
(2017)은 서양문화권 국가(e.g., 오스트리아)의 경우 쾌
락적 만족감과 유희성을 추구해 SNS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과 소통촉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을 밝혔다. 그러
나 동양문화권 국가(e.g., 중국)에서는 장기적 지향성을 
추구하며 SNS 포스팅이나 공유 등 적극적인 SNS 활동
을 통한 유희성이나 즉시적 만족을 지양함을 밝혔다
[33]. 

종합해 보면,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현재에 초점을 두
고 쾌락적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
에서 임직원의 삶의 만족도와 기관 운영 SNS에 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반면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삶
에 대한 무기력과 희망하는 결과에 대한 체념, 낮은 자
기효능감 및 통제감, 소극적 태도로 인해 삶의 만족도
가 낮을 것이며 또 기관 운영 SNS에 부적인 태도를 형
성할 것으로 예상해 아래와 같이 <가설 3>과 <가설 4>
를 제시한다.      

<가설 3-1>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기관 운영 SNS 태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기관 운영 SNS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미래지향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현재보다 미래의 목표 달성을 
중시해 현실에 충실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
통을 감내하고 만족 지연 경향이 강하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지각된 통제, 행동 대처, 높은 자기존중감 및 
긍정적 감정과 상관관계가 높다[35]. 미래지향적 시간
관이 자기 통제를 통해 미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
다는 관련 연구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
한 손연경과 이승연(2020)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이 보장될 때 안녕감을 느낀다고 했다. 즉, 미래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
다는 분배 및 절차공정성이 확보될 때 만족감이 높아짐
을 밝혔다[41]. 이송희(2018) 역시 우울감을 줄이고 행
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거긍정 및 미래지향적 시간
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학습 분야에서 미
래지향적 시간관은 대학생의 학업적 의지 전략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학업 지연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42]. 또 학업적 의지 전략은 
학업 지연 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43]. 
유사한 맥락에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인지적 유연성
을 매개로 학습 목표 지향성[44]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
감과 모호성 인내력, 그리고 창업 태도에도 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45].  

소비자 심리 및 행동 분야에서 이혜규와 유기선
(2019)은 기독 대학생의 신앙 내재화 및 시간관이 쇼핑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46]. 특히 내재
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수
용성이 높으며 불안, 편견, 선입견, 우울감이 낮지만, 외
재적 종교 성향은 불안감, 편견, 이념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며 내재적 종교 성향과 반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 결과 내재적 종교 성향이 강한 사람은 미
래지향적 시간관을 매개로 신중하고 절제된 소비인 효
용적 쇼핑을 추구하며 현재쾌락 시간관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외현적 종교 성향
이 강할수록 쾌락적 쇼핑에 가치를 둔다고 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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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과 광고 메시지 유형 간의 설득 효과에 미치는 상
호작용 효과를 고찰한 안정용과 성용준(2017)은 과거
긍정, 미래지향 시간관을 가진 피험자들은 예방초점 메
시지 광고보다 향상초점 메시지 광고에 긍정적 태도와 
구매의도가 높다고 했다. 반면 과거부정, 현재숙명 시간
관을 가진 피험자들은 예방초점 메시지 광고가 광고 태
도에 더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47]. 또 현재쾌락 
시간관을 가진 피험자들은 향상초점 메시지 광고가 예
방초점 메시지 광고에 비교해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SNS 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Jabłońska와 Zajdel(2019)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및 온라인의 기능적 사용
(functional use)과 관련이 높음을 밝혔다[32]. 

권기철과 서영욱(2020b)은 짐바르도 시간관을 중심
으로 SNS 지각된 가치와 개인감정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48]. 연구 결과 SNS 지각된 가
치인 기능적 가치,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SNS 개
인감정인 SNS 자기효능감이 SNS 태도와 지속사용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불안감과 SNS 지속사용의도에도 정적 영향을 미
치는데 특히 SNS 불안감이 SNS 지속사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강할수록 사회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
감을 더욱 자극해 SNS에 더욱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들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SNS 자기효능감, SNS 개인혁신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규명했는데[14], SNS 자기효능감은 SNS 개인
혁신성을 매개로 SNS 태도와 SNS 추천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소비자
가 SNS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자신감 및 
SNS 효능감이 높고 SNS 태도와 SNS 추천의도를 증가
시킴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지각된 통제감, 자기존
중감 및 긍정적 감정과 관련성이 높으며 현재에 충실하
고 성실함을 통해 미래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신
념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기관 운영 
SNS에 대해 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해 아래
와 같이 <가설 5>를 제시한다.   

   

<가설 5-1>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기관 운영 SNS 태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

한편 삶의 만족도는 기관 운영 SNS에 대한 태도와 
SNS 구전효과에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14][19][48].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선정한 기준에 
따른 삶의 질적 수준에 관한 전반적 평가이다[4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외부로 부여된 것이 아닌 
개개인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과 비교해 현재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의미한다[50]. 특정 
분야의 만족도의 합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
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
(e.g.,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와 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어 삶의 
만족도는 SNS 지속사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혀졌다[19][76]. 

개인 수준에서 금희조(2011)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
회참여도 더 활발하다고 하였다[51]. 또 진보래와 양정
애(2015)는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이 SNS 이용 가능성
이 더 크고 특히 개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페이스북보다
는 트위터를 더 사용하며,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트
위터보다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함을 밝혔다[52]. 또한, 
SNS 소통에서 진정성과 긍정 편향의 관계를 종단 연구
한 결과 온라인 진정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
을 주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이용자들은 SNS에
서 온라인 소통에 진정성을 높게 지각하고 긍정적 태도
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15]. 이러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수준을 초월해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 
수준에서 임직원, 외부 이해당사자나 조직 주체들의 활
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브랜딩 활동, 지식 관리 및 
공유, 커뮤니티 형성, 혁신, 정책 형성 등에 적극적인 태
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53][54]. 예를 들
어, 미국 정부 기관 2,893개의 페이스북을 메타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62.49%), 우호적 이미지 조성을 위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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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등 상징적 노출(44.90%), 온오프라인 대화(8.3%), 
의견요청(2.4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운영 주체의 
삶의 만족도 등 내적 변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55].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임직원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관 운영 SNS 태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가설 6>을 제시한다.

<가설 6> 삶의 만족도는 기관 운영 SNS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SNS에 대한 태도는 구전효과
를 촉진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SNS 자기효능
감, SNS 개인혁신성, SNS 태도를 각각 매개로 SNS 추
천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48]. 
또한, 곽동성 외(2013)는 SNS의 정보제공성과 상호작
용성이 온라인 구전효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계산적, 정서적 몰입을 매개로 구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56]. SNS 구전정보에 대한 특성인 
생동감과 온라인 상호작용, 지각된 관련성, 현존감 및 
신뢰성이 SNS 광고태도, 메시지 수용과 구전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58]. 이처럼 기관 운영 SNS 태도
는 구전효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가설 
7>을 제시한다. 

<가설 7> 기관 운영 SNS 태도는 구전효과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절차 및 참가자

본 연구의 표본은 대국민 정책홍보 및 소통 채널로 
SNS를 운영하는 세종시 소재 부·처 중앙행정기관 및 
대전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다섯 기관에 근무 중인 임직원 총 136명(남성 
56.5%(77명), 여성 43.4%(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플랫폼인 
구글폼(Google Forms)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였
으며 설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온라인상품권을 제
공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과거긍정적, 과거부정적, 현재
쾌락적, 현재운명론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시간관이다
[24]. ZTPI(Zimbardo’s Time Perspective 
Inventory)를 바탕으로 한 탁진국 외(2016)의 요인과 
설문 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59]. 과
거긍정적 시간관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즐겁
다’,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향수에 젖게 된다’ 등 총 
5개 문항으로(α=.89),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내 삶에서 
놓친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과거에 한 실수들을 
돌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등 총 3개 문항(α=.84)으
로 측정됐다.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순간의 즐거움에 휩
쓸리곤 한다’, ‘머리보다 가슴을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
다’ 등 총 4개 문항으로(α=.91),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내 삶의 행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조
정되고 있다’,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등 
총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α=.87). 끝으로,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탁진국 외(2016)의 7개 원항목 중 교차적재
량이 높은 항목인 ‘친구들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정시에 완수한다’ 1개 항목을 제외하
였다. 측정문항으로 ‘맡은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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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정시에 끝낸다’, ‘오늘 밤 노는 것보다 내일 마감
시간을 맞추고 다른 필요한 업무들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등 총 6문항으로 측정했다(α=.84). 

내적 매개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는 Diener 외(1985)
의 항목 중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한 이상적
인 삶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내 삶
의 조건은 최상이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 속에서 원하
는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4개 항목을 차용하였다(α
=.90)[50].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기관 SNS 태도와 구전효과이
다. 기관 SNS 태도는 ‘나는 이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우리 기관의 SNS에 대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믿는
다’, ‘나는 이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관의 
SNS에 대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믿는다’, ‘나는 이용
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관의 SNS에 대해 매
우 유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개 항목(α=.94)으로 기
존 문헌을 토대로 변용해 사용하였다[14][48][60]. 구전
효과는 ‘나는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SNS에서 유용한 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용자가 우리 기관 SNS를 이용하고 다른 인터넷상에
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용자가 
우리 기관 SNS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3개 항목(α=.91)으로 측정하였다[61]. 

본 연구의 모든 측정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① 아주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모든 변
인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원항목의 개념적 유사성
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변인 간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블리민 회전을 통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
며, 요인 고유값 1.0을 충족하고 요인적재치 .50 이상
의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3. 분석방법

과거긍정적, 과거부정적, 현재쾌락적, 현재운명론적,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였다
[62].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신뢰
성 계수(Cronbach’s alpha)가 모두 .80 이상으로 나

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구조방정식모
델의 검증은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Macro Process 
3.5(Model 6)를 이용하였다[63].

Ⅳ. 연구결과

1. 참가자 특성

참가자 특성 분석 결과 연령대는 30대가 55.9%(76
명), 20대 20.6%(28명), 40대 13.2%(18명), 50대 
9.6%(13명), 60대 0.7%(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졸 53.7%(73명), 석사 25.7%(35명), 박사 
15.4%(21명), 전문대졸 5.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
직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 36.8%(50명), 5년 이상 
10년 미만 25%(3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16.9%(23명), 1년 미만 13.2%(18명), 20년 이상 
7.4%(10명) 순으로 밝혀졌다. 직급별로 행정원이 
33.8%(46명)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술원 27.9%(38
명), 연구원 19.1%(26명), 기능원 7.4%(10명) 순으로 
밝혀졌다(기타 11.8%(16명) 제외). 직위별로 원급 
72%(98명), 팀장급 8.1%(11명), 실장급 4.4%(6명) 순
으로 나타났다(기타 11%(15명) 제외). 개인 SNS 사용 
개수는 1개 36.8%(50명), 2개 28.7%(39명), 3개 
24.3%(33명), 4개 5.1%(7명), 5개 1.5%(2명)이며 한 
개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는 3.7%(5명)로 나타났다. 
SNS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 45.6%(62명)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3.8%(46명), 3
시간 이상 4시간 미만 9.6%(13명),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95%(8명), 4시간 이상 5.1%(7명) 순으로 나타
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제된 측정
항목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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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를 기준으로 표준카이제곱인 CMIN/DF 값이 2 이
하이며, 표준부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와 
비교부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가 .90을 
상회하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8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
단할 수 있다[64]. 분석 결과 시간관, 삶의 만족도,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의 적합지수가 수용할만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CMIN/DF=1.50, IFI=.93, TLI=.91, 
CFI=.93, RMSEA=.06). 또한 모든 요인적재치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표준화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생변인의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값은 .70 이상,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50 이상으
로 집중타당도를 확보했으며, 평균분산추출값이 각 변
수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여 판별타당도 역시 
충족되었다[표 1].

표 1. 연구변인의 평균분산추출,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및 상관관계 제곱근

1 2 3 4 5 6 7 8 C.R. M S.D.

1 .57 .02 .01 .03 .04 .04 .07 .10 .89 5.37 1.01

2 .14 .63 .21 .32 .05 .08 .01 .01 .84 4.51 1.51

3 .08 .46
** .72 .42 .17 .01 .00 .01 .91 3.61 1.63

4 .16 .57
**

.65
** .55 .07 .01 .00 .00 .86 3.13 1.36

5 .20
* -.22* -.41

**
-.27

** .50 .22 .12 .11 .84 5.45 .96

6 .21
* -.29** -.08 -.08 .47

** .68 .18 .12 .89 4.80 1.22

7 .26
** -.05 -.03 -.02 .34

**
.42

** .84 .71 .94 4.70 1.45

8 .32
** -.09 .05 .02 .33

**
.35

**
.84

** .77 .91 4.77 1.55

Note: 1=과거긍정적, 2=과거부정적, 3=현재쾌락적, 4=현재운명론적, 5=미래지
향적, 6=삶의 만족도, 7=기관 SNS 태도, 8=구전효과; 대각선(볼드체)은 AVE값이
며 우측 상단은 상관관계 제곱값임.; C.R.=개념타당도; M=평균; S.D.=표준편차; 
*p<.05; **p<.01, ***p<.001. 

3.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해 각 경로의 추정치가 실제값을 반영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든 지수들이 수용할만하며 모형의 전반적
인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MIN/DF=1.54, 
IFI=.92, TLI=.91, CFI=.92, RMSEA=.06). 본 구조모
형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 과거긍정적 시
간관은 삶의 만족도(β=.18, t=2.12, p<.05)와 기관 
SNS 태도(β=.18, t=2.16,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는 지지되
었다[표 2][그림 2]. 한편 과거부정적 시간관은 삶의 만
족도(β=-.40, t=-2.60, p<.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 SNS 태도(β=.01, t=.03, n.s.)
에는  부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β=.25, t=1.71, 
p<.10)와 기관 운영 SNS에 대한 태도(β=.25, t=1.77, 
p<.10)에 유의수준 .10에서 한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설 3-1>과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β=.11, t=.53, 
n.s.)와 SNS 태도(β=-.11, t=-.57, n.s.)에 유의미한 부
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4-1>과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또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삶
의 만족도(β=.50, t=4.26, p<.001)와 기관 SNS 태도(β
=.35, t=2.9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끝으
로, 삶의 만족도는 기관 SNS 태도(β=.21, t=1.99, 
p<.05)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SNS 태도는 
구전효과(β=.90, t=12.40, p<.001)에 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설 5-1>, <가설 5-2>, 
<가설 6>, <가설 7> 모두 지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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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설검증 결과

Note:  †p<.10; *p<.05; **p<.01, ***p<.001. B=비표준화계수, S.E.=표준오차, 
β=표준화계수

Note: †p<.10; *p<.05; **p<.01, ***p<.001.

그림 2. 비제약모델 표준화 경로계수

4. 추가분석

가설검증을 통해 확인된 직접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더불어 내적 매개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
도의 직렬 이중 매개 효과를 통해 구전효과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Macro Process 3.5(Model 6)를 활용해 신뢰구간 
95%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설정하고 정부 중
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가 
이용자의 SNS 태도 및 구전효과 인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단순, 직렬 매개 효과를 재검증하였다[표 3]. 

가설로 제시한 <가설 1-1>, <가설 1-2>, <가설 6>, 
<가설 7>의 효과가 재검증 되었다. 이는 기관 SNS 태
도를 통한 과거긍정 시간관의 유의미한 단순 매개
(B=.23, p<.00; LLCI=.04, ULCI=.42) 및 이중 직렬 매
개 효과(B=.10, p<.00; LLCI=.01, ULCI=.21)가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가설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구전효
과에 대한 과거긍정 시간관의 유의미한 정적 직접 효과
가 나타났다(B=.18, p<.00; LLCI=.03, ULCI=.33). <가
설 2-1> 역시 지지가 되어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
도를 통한 과거부정 시간관의 부적 이중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B=-.11, p<.00; LLCI=-.19, ULCI=-.04). 현
재쾌락 시간관의 유의미한 직접 및 간접효과는 없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설검증 결과와 같이 유의수준 
p<.10 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임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설 5-1>과 <가설 5-2>는 모두 
지지 되었는데, 이는 기관 SNS 태도를 통한 미래지향
적 시간관의 단순 매개(B=.25, p<.00; LLCI=.01, 
ULCI=.49)와 삶의 만족도 및 기관 SNS 태도를 통한 
이중 직렬 매개 효과(B=.21, p<.00; LLCI=.09, 
ULCI=.36)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H 독립변인 → 종속
변인 B S.E. t β 결과

1-1 과거긍정 → 삶의 만족 .25 .12 2.12 .18* 지지

1-2 과거긍정 → SNS 태도 .36 .17 2.16 .18* 지지

2-1 과거부정 → 삶의 만족 -.36 .14 -2.60 -.40** 지지

2-2 과거부정 → SNS 태도 .01 .19 .03 .01 기각

3-1 현재쾌락 → 삶의 만족 .18 .11 1.71 .25† 지지

3-2 현재쾌락 → SNS 태도 .26 .15 1.77 .25† 지지

4-1 현재운명 → 삶의 만족 .10 .18 .53 .11 기각

4-2 현재운명 → SNS 태도 -.14 .25 -.57 -.11 기각

5-1 미래지향 → 삶의 만족 .63 .15 4.26 .50*** 지지

5-2 미래지향 → SNS 태도 .62 .21 2.92 .35*** 지지

6 삶의 만족 → SNS 태도 .30 .15 1.99 .21* 지지

7 SNS 태도 → 구전
효과 .71 .06 12.40 .90*** 지지

비제약모형: CMIN/DF=1.54, IFI=.92, TLI=.91, CFI=.92, RMSE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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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가분석 결과

LLCI: bias corrected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bias 
corrected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B: 비표준화 회귀계수; 부트스트랩 
샘플 크기=5,000

Ⅴ. 결론 및 논의

높은 접근성, 신속성, 관계성을 제공하는 SNS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홍보 활동에 매우 적합하며 정책과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성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65]. 본 연구는 개인 변인인 정부 중앙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가 기관 
운영 SNS 태도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본 연구는 임직원의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가 기관 

운영 SNS 태도 및 구전효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함으로써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
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도
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 대한 긍
정적 태도와 정서는 현재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
응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
원의 과거긍정적 시간관은 그들 삶에 대한 행복감을 증
진했을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 긍정적인 시간관을 가
질수록 감사함의 매개 효과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된
다고 하였다[66]. 이는 폴리아나 원칙(Pollyanna 
principle)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긍정성에 집중하고 
부정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과거긍정적일
수록 과거의 긍정적인 사건이나 이벤트에 감사함을 느
끼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67][68]. 한편 과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서
는 해당 기관 SNS 태도 인식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관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선상에서 과거부
정적 시간관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나 경험의 재
구성으로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연구 결과로 나타났
다[30][31].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기관 SNS 태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 과거부정적 시간관을 지난 사람들이 SNS에서 보여
주는 부정적 행동과 비적극적인 기여(e.g., 포스팅, 공
유) 및 소극적 소비(e.g., 모니터링, 검색)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적인 영향을 가설로 도출했
으나 지지되지 않았다[32][33]. 이러한 이유로 첫째 정
부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기
관 SNS 태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표 1]. 둘째, 삶의 만족도의 매개 작용을 통
한 간섭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과거부정적 시간
관의 부적 영향(e.g.,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감, 불안감)
으로 임직원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간접 효과로 인
해 과거부정적 시간관의 SNS 태도에 대한 직접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설로 제
시되지는 않았으나 과거부정적 시간관이 기관 SNS 태

직접 및 간접효과

Boot- 
strapping BC 95% CI

B SE LLCI ULCI

과거
긍정 → 구전

효과 .18 .07 .03 .33

과거
긍정 → 삶의 

만족 → 구전
효과 -.01 .02 -.05 .04

과거
긍정 → SNS

태도 → 구전
효과 .23 .09 .04 .42

과거
긍정 → 삶의 

만족 → SNS
태도 → 구전

효과 .10 .05 .01 .21

과거
부정 → 구전

효과 -.05 .05 -.16 .05

과거
부정 → 삶의 

만족 → 구전
효과 .01 .02 -.03 .05

과거
부정 → SNS

태도 → 구전
효과 .06 .08 -.09 .21

과거
부정 → 삶의 

만족 → SNS
태도 → 구전

효과 -.11 .04 -.19 -.04

현재
쾌락 → 구전

효과 .07 .05 -.02 .16

현재
쾌락 → 삶의 

만족 → 구전
효과 -.01 .01 -.02 .02

현재
쾌락 → SNS

태도 → 구전
효과 .01 .07 -.13 .13

현재
쾌락 → 삶의 

만족 → SNS
태도 → 구전

효과 -.03 .04 -.10 .04

현재
운명 → 구전

효과 .04 .06 -.07 .15

현재
운명 → 삶의 

만족 → 구전
효과 -.01 .01 -.02 .02

현재
운명 → SNS

태도 → 구전
효과 .02 .08 -.15 .16

현재
운명 → 삶의 

만족 → SNS
태도 → 구전

효과 -.03 .04 -.12 .05

미래
지향 → 구전

효과 .01 .09 -.08 .28

미래
지향 → 삶의 

만족 → 구전
효과 -.02 .04 -.11 .07

미래
지향 → SNS

태도 → 구전
효과 .25 .12 .01 .49

미래
지향 → 삶의 

만족 → SNS
태도 → 구전

효과 .21 .07 .0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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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총효과(-.074) 중 직접 효과(.01)는 삶의 
만족도를 통한 부적인 간접 효과(-.084) 대비 영향력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표 2][그림 2].  

현재쾌락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도
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현
재쾌락적 시간관을 지닌 임직원은 기관 SNS가 제공하
는 콘텐츠의 오락성, 긍정적 경험 및 감각을 중시하고 
삶에 대한 낙관적, 긍정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와 부처 및 공공기관 SNS 태도 인식에 정
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가상 프레슨스(virtual 
presence)와 쾌락적 욕구충족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36]. 즉 정부 중앙 부
처 및 공공기관 운영 SNS가 이용자들에게 현재의 즐거
움과 흥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삶에 대한 무
기력함과 체념, 운명주의로 삶의 만족도와 SNS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지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과거부정
적 및 현재쾌락적 시간관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1]. 
이들은 개인 삶에 대한 변화나 극복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SNS 캠페인의 수립과 실행 등 SNS 활용에 
대해 체념적,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
근 연구 결과 과거부정적 또는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은 
행동적 중독(e.g., SNS 중독)으로 이어지고 이 관계는 
신경성(neuroticism)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다. 즉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이 강화될 경우 행동적 몰입이나 
과잉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69]. 이처럼 특정 행위에 대
한 중독 현상으로 목표의 불확실성과 무기력함, 체념이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기관 운영 SNS에 대한 관심과 흥
미 자체를 감소시켜 뚜렷한 결과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66].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와 기관 SNS 태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현재쾌락적, 현재운명론적 시간관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즉,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지닌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의 목표 달성을 중시해 현재의 즐거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만족 지연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실례로, 미래긍정적 시간관은 바람직
한 업무 관련 업적, 업무 만족도, 업무 관여도 및 조직 
시민 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반생산적 업무 행동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지닌 
사람은 흡연, 절주, 운동, 아침 식사, 안전띠 착용 등 건
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9]. 또 높은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으로 SNS에 대해 긍
정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14][48]. 본 연구에서도 미래지향적 시간
관을 지닌 임직원은 삶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적극적, 지속적으로 SNS 채널을 가동함으
로써 국민에게 원활한 정보 제공,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 그리고 참여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65].

끝으로, 기관 SNS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구전효과 간
의 매개 변인이자 구전효과의 주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과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참여가 더 활발하다[51]. 특히, 
개인이 속한 집단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SNS 이용 가능
성이 커지는데 개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페이스북보다 
트위터를, 관계 만족도가 커질수록 트위터보다 페이스
북을 더욱 자주 이용한다[52]. 나아가 조직 SNS 수준에
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의 활
동 주체로 이들 기관의 행사나 이벤트 공지, 조직 이미
지 쇄신을 위한 브랜딩 활동, 지식 관리 및 공유, 커뮤
니티 형성, 혁신, 정책 형성 등에 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53-55]. 나아가 긍정적 SNS 태도는 구전효
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통의 지각된 편리성뿐만 
아니라 부처 및 공공기관 SNS에서 자신을 표출하고, 
정책이나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공중들과 유대감을 형
성할 때 신뢰감과 지속이용의도를 증가시키고 구전 행
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70][77]. 

디지털 전환 시대에 SNS가 대국민 소통의 핵심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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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
직원들의 시간관 인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데 본 연
구의 실무적 함의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공공 커뮤니
케이션과 정책홍보를 위한 소통 담당자의 시간관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균형 잡힌 전략적 시간 관리 차
원에서 과거긍정적, 현재쾌락적, 미래지향적 태도를 함
양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7][71], 과거부정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과거부정적일 경우 삶의 
만족도나 기관 운영 SNS 태도 지각에 부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 업무에 
부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관을 가진 임직원은 
빈번한 소통에 따른 감정 소모(emotional exhaustion) 
등의 부적응 행동이나 번아웃(burnout)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부정적 시간관 특성을 고려해 예
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72]. 반면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미래를 추구하는 태도로 삶의 만
족도가 높고 기관 SNS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래긍정적 시간관은 업무 만족도와 업무 관여도
를 매개로 조직 시민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8], 
조직 내에서 미래지향적, 과거긍정적, 균형 잡힌 시간관
을 가진 관리자가 과거부정적, 현재운명론적 시간관을 
가진 매니저에 비해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73]. 따
라서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지닌 임직원이 내외부 소통 
업무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운영 SNS에 대해 긍
정적 태도를 형성 및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인센티브와 프로모션을 개발하고 이해당사자 및 수용
자와 동질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각 정부 부처 및 산
하 공공기관별로 SNS 채널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용자
의 적극적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e.g., 문화체육관광
부 국민소통실 SNS채널 콘텐츠 만족도 조사). SNS 채
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노출하고 확산하는 것이 아니
라 이용자의 피드백과 반응을 수렴할 수 있는 상호작용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74]. 또 정보, 조언 또
는 자원 교환 등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네트워크’에서 
유사성과 동질감을 가진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커뮤
니케이션 우려를 감소시키고 행동예측의 가능성을 높

인다고 하였다[20][21]. 또 동질성이 높을수록 상호 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쉬우며[22], 결속형 연결의 
사회적 자본 증대로 학습 효과 등의 성과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
센티브 제공으로 기관 임직원과 SNS 이용자 간의 소통
촉진과 동질감 향상은 기관 운영 SNS에 대한 태도 및 
구전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Ⅵ.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시
간관과 삶의 만족도가 기관 운영 SNS 태도 및 구전효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 및 기관 SNS 태도에 대한 연구
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간관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9][11]. 그러나 시간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일부 요인이며 시간관이나 삶의 만족도 역시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거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향수를 갖게 되
며, 더욱 긍정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형성할 수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소통의 목적이 뚜렷한 정부 중앙 부
처 및 공공기관 운영 SNS인 도구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아노출이나 개성 표현 등 목적성을 
띠지 않는 표현적 네트워크(e.g., 개인 SNS)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적 네트워크의 인
식이나 경험이 어떻게 도구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시간관과 
관련해 본 연구는 단기 횡단적 연구로 이들 직업군의 
시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 기관 내 홍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절 변인들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절초점 
이론에 따라 촉진성향의 모험성향, 혁신성 등은 비교적 



짐바르도 시간관과 삶의 만족도가 기관 SNS 태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127

새로운 소통 채널인 SNS 이용과 행동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수집으로 임직원의 
시간관이 일시적 상태(state)의 반영인지 개인의 영속
적 기질(trait)인지 고려하지 않았다[75]. 따라서 후행 
연구를 통해 상태와 기질의 차이점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석수준 이론의 시간적 개념과 연결해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
다. 

끝으로, 본 연구의 샘플수는 최소한의 수준
(N=100-150)은 충족했으나 일반적인 기준인 200명 
또는 측정 문항 대비 5-10개의 샘플수 기준에는 미치
지 못하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
다[80]. 향후 충분한 표본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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